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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봉사활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

촌,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진, 한의과

대학 학생,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다. 특히 한의 진료의 특성상, 특수한 의료장비의 필

요도가 적고, 침구 치료 등 비교적 간편한 시술을 통

한의과대학 학생의 의료봉사활동이 역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봉사활동 지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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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in competency enhancement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the current conditions and needs for developing guidelines.
Methods: A self-reporting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Korean medicin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The first survey, sent to 147 participants on July 6, 2024, consisted of questions on 
clinical guidelines for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and professional competency evaluation before the volunteer 
activities. The second survey, sent to 53 participants on July 12, 2024, used the same competency evaluation items 
to assess changes after the volunteer activities.
Results: Due to the lack of current clinical guidelines, most student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There is a demand 
for comprehensive guidelines and specific items for immediate application in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have enhanced the professional competencies of Korean medicine students in all aspects.
Conclusions: Through these results, Research on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is 
essential for its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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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수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장점이 있어, 한

의 의료봉사에 대해 환자 및 치료자의 만족도가 높

다1). 그 뿐만 아니라, 의료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동

기를 부여하여 봉사정신과 전공에 대한 흥미를 향상

시키고2),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앞으로 한

의사가 될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하

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3).

각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당 대학의 교육 실정에 맞

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각 한의과대학에서 명

칭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 연구, 사회기여, 지식, 윤

리, 봉사 등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한 OO한의과대학에서는 졸업성과

(KMCP)를 제시하였다. KMCP에서 K는 Knowledge
를, M은 Korean Medical Competency를, C는 

Communication을, P는 Professionalism을 의미한

다. OO한의과대학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교육과정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봉

사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4). 의료 봉사활동은 

봉사자에게 정서적 만족과 행복감을 주며, 자원봉사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소통 능력 배

양에 도움을 주며, 전공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쌓아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1). 이는 각 한의과대학에서 제

시하는 사회기여, 윤리, 의사소통, 교육, 지식 등에 

관한 핵심역량에 해당한다.

현재 의료봉사를 주제로 한 연구 및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봉사활동을 포함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의과대학 2건2,4), 치과대학 1
건5), 한의과대학 3건1,6,7), 보건계열 7건8,9,10,11,12,13,14)

으로 총 13건 정도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만족도 

조사에 관한 논문이 총 8건1,6,10,11,12,13,14)이고, 인식 

및 실태 조사에 관한 논문이 총 2건4,5)이다. 대부분

의 논문이 만족도 조사에 해당하였다. 

한의과대학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기준으로 의료봉

사활동 전과 후를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기존 

연구1)에서는 만족도 점수를 근거로 하여 사전모의 

진료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안

전 시술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자료는 찾기 힘든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O 대학교 한의과대학 학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한의과대학 졸

업성과와 핵심역량을 지표로 삼아 의료봉사 후 학생

들의 역량 향상을 파악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의료봉사 활동 매뉴얼 개발을 위한 현황 및 수

요 조사를 시행하여, 안전 시술 의료봉사활동 진료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방법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된 OO 대

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에 참여한 OO 대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URL(https://forms.gle/bqC9 
DcZS1tRa68Dk7, https://forms.gle/SbpPRayEb7aFcjfQ7)
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1차와 2차 설문조

사는 각각 2024년 7월 6일과 7월 12일에 각각 147
명과 53명에게 발송되었다.

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1차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한의 의료봉사 진료

지침에 관한 것과 전공능력평가로 구성되었다.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에 관한 설문지는 침구의학과 교

수 1명과 한의학과 학생 연구원 3명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다.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에 

관해서는 진료지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항목, 각 항목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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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용에 관해 객관식 문항으로 제시되었다. 전공능

력평가 항목은 OO 한의과대학의 졸업성과(KMCP)
와 핵심역량(CO16)을 참고하였다(Table 1).

2차 설문조사는 의료봉사가 전공능력 향상에 끼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1차 설문조사의 전공능력

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3. 통계적 분석 방법

IBM SPSS statistics 29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의 

각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의료봉사활

동 전과 후의 역량 지표 변화에 대해서는 paired-t 
test 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응답률 

1차 설문조사는 2024년 7월 6일 147명에게 발송

되었으며, 그 중 53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36.05%의 

응답률을 보였다. 2차 설문조사는 2024년 7월 12일 

1차 설문조사에 응답한 53명에게 발송되었으며, 그 

중 53명이 응답하여 100%의 응답률을 보였다.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성별

설문조사 응답자 53명 중 남성은 35명(66.03%), 
여성은 18명(33.96%)이었다(Fig. 1).

Table 1. Curriculum Roadmap of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Graduation Achievements 
(KMCP)

Competency Outcomes
(CO16)

Knowledge K1 Understanding scientific principles and explaining the principles of a healthy body and diseases 
at the level of body structure, organs, tissues, cells, and molecules.

K2 Understanding the theorie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explaining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of health issues.

K3 Searching, selecting, and integrating medical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cs)

Korean Medical
Competency

M1 Diagnosing using physical examination and medical devices. (Patient Investigation)

M2 Formulating treatment plans through clinical reasoning. (Clinical Reasoning and Decision 
Making)

M3 Proficiently performing clinical procedures required for primary care. (Clinical Skills)

M4 Managing patients according to treatment plans. (Patient Management)

M5 Providing guidance on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to patients. (Prevention)

M6 Making judgments and taking actions in emergency situations.

Communication C1 Communicating effectively with patients and caregivers with empathy.

C2 Communicating appropriately with practitioner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other 
types of medicine.

Professionalism P1 Understanding and maintaining the professionalism and values of being a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

P2 Engaging in self-directed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Personal Development)

P3 Understanding relevant laws and systems, and managing medical records and hospital 
administration. (Legal Responsibility, Informatics)

P4 Respecting human dignity and establishing ethical values in diagnosis and treatment. (Ethical)

P5 Possessing the knowledge and skill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ctivities required for public 
health, community health, and international health.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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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

설문조사 응답자 53명 중 예과 1학년은 6명

(11.32%), 예과 2학년은 10명(18.86%), 본과 1학년

은 9명(16.98%), 본과 2학년은 7명(13.20%), 본과 3
학년은 12명(22.64%), 본과 4학년은 9명(16.98%)이
었다(Fig. 1).

3) 의료봉사 참여횟수 

의료봉사 참여횟수는 1차 설문조사에서만 설문하

였으며 응답자 53명 중 ‘참가한 적이 없다’는 16명

(30.18%), ‘1회’는 15명(28.30%), ‘2회’는 12명

(22.64%), ‘3회’는 4명(7.54%), ‘4회’는 5명(9.43%), 
‘5회’는 0명(0.00%), ‘6회 이상’ 1명(1.88%)이었다

(Fig. 1).

3.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에 대한 조사

1)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의 필요성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답한 53명의 응답자 중 ‘전혀 그렇지 않다’가 

8명(15.1%), ‘그렇지 않다’가 8명(15.1%), ‘보통이

다’가 16명(30.2%), ‘그렇다’가 16명(30.2%), ‘매우 

그렇다’가 5명(9.4%)이었다(Fig. 2).

2)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의 항목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은 최대 3개로 중복 답변이 가능하게 하였다. 총 53
명이 응답하였으며 진료시스템(안내, 예진, 본진, 치

료, 투약, 설명)이 40명(75.5%), 침구치료가 24명

(45.3%), 환자관리(주의사항)가 23명(43.4%), 진료

환경이 20명(37.7%), 감염관리가 18명(34%), 검사

가 8명(15.1%), 약물치료가 6명(11.3%), 환자 및 질

병 특성(농촌/의료취약지역/산업단지(외국인노동자))
이 5명(9.4%), 의사소통(방언, 난청, 외국인)이 3명

(5.7%) 순으로 나타났다(Fig. 3).

Fig. 1. Distribution of survey participants (n=53)

Fig. 2. Response distribution on the necessity of clinical 
guidelines for medical volun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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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

감염관리, 진단과 침구 치료, 한약(약물)치료 항목

에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부내용을 객관

식으로 제공하였으며 중복 답변이 가능하게 하였고 

53명이 응답하였다.

감염관리 항목에서 침치료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가 36명(67.9%), 멸균시술이 28명(52.8%), 침구 

치료 부작용이 19명(35.8%), 자침 시 환자 자세가 

15명(28.3%)이었다.

진단과 침구치료 항목에서는 다빈도 질환에서 사

용 가능한 치료혈이 32명(60.4%), 감별진단이 27명

(50.9%), 이학적 검사가 19명(35.8%), 유침시간이 

11명(20.8%)이었다.

한약(약물)치료 항목에서는 적응 대상(체질, 연령)
이 38명(71.7%), 다빈도 한약의 적응증이 27명

(50.9%), 복용법이 24명(45.3%), 복용일이 14명

(26.4%)로 나타났다(Fig. 3).

4. 의료봉사 전 후 KMCP 평가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

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1) 의과학과 한의학지식 이해하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한의사(Knowledge)

∙ K1: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인체의 구조, 기관, 
조직,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 건강한 신체와 질

병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1차 설문에서 

3.15점을 나타냈다. 의료봉사 이후 이루어진 2
차 설문에서는 3.87점을 나타냈다. 
∙ K2: ‘한의학 이론을 이해하고 건강문제의 생리, 

병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1차 설문에서 3.17점

을 2차 설문에서는 3.89점을 나타냈다.
∙ K3: ‘의학정보를 검색, 선별하여 종합할 수 있

다.(Medical Informatics)’는 1차 설문에서 3.33
점을 2차 설문에서는 4.06점을 나타냈다.

K 항목에서는 평균적으로 1차 설문 3.22점에서 2
차 설문 3.94점으로의 역량 변화를 보였다(Fig. 4).

2) 1차 의료에 있어 충분한 능력을 갖춘 한의사

(Korean Medical Competency)

Fig. 3. Responses on necessary items and detailed items
for guidelines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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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 ‘신체 진찰 및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진단

할 수 있다.(Patient investigation)’는 1차 설문에

서 2,73점을 2차 설문에서는 3.98점을 나타냈다.
∙ M2: ‘임상추론을 통해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Clinical Reasoning and Decision Making)’
는 1차 설문에서 2.69점을 2차 설문에서는 3.60
점을 나타냈다.
∙ M3: ‘1차 진료에 필요한 임상술기를 익숙하게 

시행할 수 있다.(Clinical Skills)’는 1차 설문에

서 2.65점을 2차 설문에서는 3.64점을 나타냈다.
∙ M4: ‘치료계획에 따른 환자관리를 할 수 있

다.(Patient Management)’는 1차 설문에서 2.71
점을 2차 설문에서는 3.74점을 나타냈다.
∙ M5: ‘환자에 대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지도를 

할 수 있다.(Prevention)’는 1차 설문에서 2.92
점을 2차 설문에서는 3.85점을 나타냈다.
∙ M6: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

다’는 1차 설문에서 2.79점을 2차 설문에서는 

3.70점을 나타냈다.
M 항목에서는 평균적으로 1차 설문 2.74점에서 2

차 설문 3.75점으로의 역량 변화를 보였다(Fig. 4).

3) 소통하는 한의사(Communication)

∙ C1: ‘환자 및 보호자와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1차 설문에서 3.71점을 2차 설문에

서는 4.42점을 나타냈다.
∙ C2: ‘한의사 및 타의료인과 적절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1차 설문에서 3.75점을 2차 설

문에서는 4.42점을 나타냈다.
C 항목에서는 평균적으로 1차 설문 3.73점에서 2

차 설문 4.42점으로의 역량 변화를 보였다(Fig. 4).

4) 전문가로서의 한의사(Professionalism)

∙ P1: ‘한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유지한다.’는 1차 설문에서 3.88점을 2차 설문

에서는 4.55점을 나타냈다.

∙ P2: ‘자기 주도 학습과 성찰을 할 수 있다. 
(Personal development)’는 1차 설문에서 4.03
점을 2차 설문에서는 4.47점을 나타냈다.
∙ P3: ‘관련 법 및 제도를 이해하고 의무기록과 

병의원 경영관리를 할 수 있다.(legal responsibility, 
information)’는 1차 설문에서 2.63점을 2차 설

문에서는 3.66점을 나타냈다.
∙ P4: ‘인간을 존중하고 진료와 연구에서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한다.(ethical)’는 1차 설문에서 

4.11점을 2차 설문에서는 4.40점을 나타냈다.
∙ P5: ‘지역사회 건강, 공공 보건의료 및 국제보건

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다.(Social 
Responsibility)’는 1차 설문에서 3.71점을 2차 

설문에서는 4.25점을 나타냈다.
P 항목에서 평균적으로 1차 설문 3.67점에서 2차 

설문 4.26점으로의 역량 변화를 보였다(Fig. 4).

5) 의료봉사 전후 역량 증대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K, M, C, P 4가지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Fig. 4. Difference in pretest and posttest competency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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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역량이 증대되었다(Table 2).

5. 학년별 역량평가 분석

1) 예과 1학년

6명이 응답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1.78점, M항목은 1.44점, C항목은 3점, P항목은 

3.43점이었다. 의료봉사 후에 실시된 2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3점, M항목은 2.75점, C항목은 4.17
점, P항목은 3.73점을 나타냈다.(Fig. 5).

2) 예과 2학년

10명이 응답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2.73점, M항목은 2.15점, C항목은 3.65점, P항목은 

3.34점이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K항목 3.7점, M
항목 3.62점, C항목 4.45점, P항목 4.28점을 나타냈

다(Fig. 5).

3) 본과 1학년

9명이 응답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3.63점, M항목은 3.09점, C항목은 3.63점, P항목은 

3.93점이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K항목 4.26점, 
M항목 3.98점, C항목 4.44점, P항목 4.47점을 나타

냈다(Fig. 5).

4) 본과 2학년

7명이 응답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3.71점, M항목은 3.35점, C항목은 4.22점, P항목은 

3.89점이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K항목 4.05점, 

M항목 3.5점, C항목 4.5점, P항목 4.17점을 나타냈

다(Fig. 5).

5) 본과 3학년

12명이 응답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3.47점, M항목은 2.89점, C항목은 3.63점, P항목은 

3.36점이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K항목 3.83점, 
M항목 3.9점, C항목 4.33점, P항목 4.23점을 나타냈

다(Fig. 5).

6) 본과 4학년

9명이 응답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3.63점, M항목은 3.58점, C항목은 4.17점, P항목은 

4.07점이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K항목 4.56점, 
M항목 4.35점, C항목 4.56점, P항목 4.51점을 나타

냈다(Fig. 5).

7) 학년별 비교

예과 학년의 역량 향상이 본과 학년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Fig. 6).

고 찰

1. 진료 지침 설문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의료봉사활동에서 진료 지침

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선행연구들을 분

석해본 결과 한의과대학 학생의 방학 중 농어촌지역 

의료 봉사 활동과 그에 따른 교육 및 봉사시스템의 

Table 2. Paired T-test on Pretest and Posttest Competency Scores Paired Samples Test

Paired Differences Significance
Mean Std. Deviation  p

Pair 1 K(post) - K(pre) 0.71 1.04 <.001
Pair 2 M(post) - M(pre) 1.05 1.11 <.001
Pair 3 C(post) - C(pre) 0.67 1.09 <.001
Pair 4 P(post) - P(pre) 0.56 0.9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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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대한 필요성7)이 대두된 바가 있으나 후속 연
구가 미비하였다. 이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 진료 지

침을 개발하고자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의 의료봉사 진료 지침의 필요성과, 필요한 

항목과 세부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1) 진료 지침 필요성

진료 지침 설문에 따르면 진료 지침의 부재로 인

한 어려움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8%, ‘그렇다’가 

30.2%, ‘보통이다’ 30.2%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의료봉사 지침 

개발이 필요할 것5)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한

       Fig. 5. Competency enhancement by grad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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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들은 각자의 교육수준에 맞게 예과 1학년부

터 본과 2학년까지는 예진, 본과 3학년은 본진보조, 
본과 4학년은 본진을 담당하도록 임무를 분배받았

다. 그러나 임무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학교 정규교육과정만으로는 의료봉사 진료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진료 지침 필요 항목

진료 지침에 가장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는 ‘진료시스템’이 75.5%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필요성이 제시된 바가 있다7). 
의료봉사에 참가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 30.18%, 1회

가 28.3%, 2회가 22.64%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료

봉사 경험이 적은 초보자인 것으로 볼 때, 의료봉사

활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봉사라

는 특성상 의료기관과는 달리 대기실, 예진실, 진료

실, 약재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의료봉사에 참여

하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진료 활동의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하지만, 각

각의 역할과 효율적 진료시스템을 포함하는 표준화

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의료봉사활동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7).

그 다음으로는 ‘침구치료’가 45.3%, ‘환자관리’가 

43.4%, ‘진료환경’이 37.7%, ‘감염관리’가 34%로 

여러 항목들에 대한 진료 지침의 수요가 모두 높은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 의료봉사자들

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봉사활동의 환경

과 진료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지침의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료 

지침 개발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의

료봉사를 수행하고,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진료 지침 필요 세부항목

‘감염관리’ 세부항목 중에서는 ‘침구치료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가 67.9%로 가장 높았다. 학생들

은 침구치료 경험이 많지 않아 술기가 미숙할 수 있

고, 의료봉사 특성상 치료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진단과 침구치료’ 세부항목 중에서는 ‘다빈도 질

환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혈’이 60.4%로 가장 높았

              Fig. 6. Comparison of competency enhancement by grad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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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봉사활동의 현장에서는 충분한 이학적 검사

를 포함한 다양한 검사를 수행하여 진단하고, 감별 

진단에 따른 질환 특이적 치료를 시행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통상적 치료법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의료

봉사 특성상 의료인력 대비 환자수가 많으며, 대부분

이 고령 환자이며, 다발성 통증 부위를 호소하고, 직
접적인 통증 부위인 아시혈에 침치료를 원한다는 점

에서, 통상적이며 기본적으로 활용 가능한 상용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약치료’ 세부항목 중에서는 ‘적응 대상’ 71%, 
‘적응증’ 50.9%로 높게 응답하였다. 의료봉사 특성

상 환자에게 적합한 약을 제조하기보다 구비한 약 

중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며,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된 

약을 구비해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편적으로 처

방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역량 설문

의료봉사활동은 보건의료 학생들의 전공능력에 대

한 실습의 의미를 가진다.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봉사활동은 봉사대상자보다 대학생 자신의 

교육적인 성과가 더 크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과대

학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의료봉사가 필요한 이유

로 ‘전공에 대한 실습’에 가장 많은 응답이 있기도 

하였다8). 이 밖에도 보건의료 대학생의 의료봉사가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2건13,14), 의료봉

사 후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2건1,2) 존재하

였다.

또한 전공능력 중 보건의료인의 올바른 사명감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의학교육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성

교육과 사회봉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실적인 교육과정은 매우 부족하여 의료봉사

활동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전공능력 향

상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해보

고자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

의 핵심역량(KMCP)을 평가하는 설문을 의료봉사 

직전과 직후에 시행하였다.

1) 의료봉사 전후 역량 비교

역량 설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핵심역량이 K, M, 
C, P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선행연구1,2)에서도 의

료봉사 후에 개인 역량이 증가한 점과 일치하는 결

과이다. 본 연구는 의료봉사 후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한 기존 연구1,2,13,14)와 달리 의료봉사활동을 가

기 직전과 직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시점에 설문

을 시행하였으며, 전과 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였다

는 점에서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더 명확히 보여준

다는 의의가 있다.

2) 학년별 분석에 대한 논의

예과 학생들의 역량 향상이 본과 학생들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의과대학 신입생이 의료봉

사활동 후 동기가 향상된 기존 연구2)와 일치한다.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경험이 봉사정신과 전공 의학 

공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며15), 고학년이나 수

련기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술기나 환자 대면 등

을 이제 갓 입학한 신입생이 체험함으로써 생기는 

뿌듯함과 동경해왔던 직업을 가진 듯한 희열 등이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또한 지역사회중심 일

차의료 실천 경험이 장래의 의사의 역할로서 공감적

이며 사회문제에 책임성이 있는 의료 전문인으로 성

장하게 한다는 기존 연구16)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3. 한계 및 제언

기존의 연구에서는 의료봉사 참여 이후 한 건의 

설문조사만 진행한 것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

봉사 활동 전과 후의 역량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

(628)



한의과대학 학생의 의료봉사활동이 역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봉사활동 지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http://dx.doi.org/10.13048/jkm.24048 191

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6)에 비해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단일 학교 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다는 점과, 학년 및 성별의 균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응답자 구성의 다양화 

및 층화를 통하여 보다 신뢰도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결 론

1. 진료지침의 부재로 인해 각 학년의 대부분 학생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진료시스템을 포함하여 봉사활동의 환경과 진료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지침

에 대한 수요가 있다.
3.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침구치료 후 이상반응에 대

한 대처’, ‘다빈도 질환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혈’, 
‘한약치료 적응 대상’ 등 진료환경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수요가 높다.
4. 의료봉사활동은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전공능력 

역량을 모든 방면에서 향상시켰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1).
5. 학년별 분석에서는 예과 학생들의 전공능력 향상 

정도가 본과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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